[자동차경제 299호 초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는 서유럽 자동차유통시스템
조 성 재/연구위원
발문 : 유럽위원회가 금년 9월에 만료되는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조치(block exemption)에 대신하여 새로운 예외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발표된 유통정책안은 딜러들의 복수브랜드 취급, 판매지역 제한의 대폭 완화, 애프터서비스 사업의 완전 개방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메이커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딜러들이 대형화되어 교섭력이 강해지며, A/S 부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메이커와 딜러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자동차유통체제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이러한 정책안에 대하여 메이커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가격인하와 서비스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로화 통용을 계기로 유럽경제의 통합성을 강화하려는 유럽위원회의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금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유럽 자동차 유통시스템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월 5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조치(block exemption)를 대폭 개정하여 메이커간, 딜러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안을 발표하였다. 금년 여름에 최종 확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내용의 핵심은 딜러들의 지역과 국가를 넘어선 판매활동이 활성화되는 것, 복수브랜드 취급이 허용되는 것, 애프터서비스가 자유화되는 것 등이다. 이번 정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자동차가격이 유럽전체에 걸쳐 하향 수렴하고 딜러들의 대형화와 발언권 강화, 부품업체들의 독자적인 A/S부품판매 확대, 메이커들의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완전한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유통시스템에 대하여 자동차는 품목의 기술적 전문성이나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조치(block exemption)를 통하여 메이커들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인정해왔다. 따라서 예외조치를 1차(1985~1995년)와 2차(1995~2002년 9월)에 걸쳐 적용해 온 바 있다. 그렇지만 유럽위원회가 이번에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유통 정책안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년간에 걸친 조사 결과 국별로 자동차가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고, 딜러들의 메이커에 대한 종속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애프터서비스에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 등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격의 경우를 보면 덴마크와 같이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과중한 국가에서는 세전가격이 낮고, 독일과 같이 세금이 적은 국가에서는 세전가격이 높은 구조를 형성해 왔다. 지난 수년간 유럽위원회는 유로화 통용을 앞두고 이러한 가격격차의 축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지난 3년간 5월과 11월에 이루어지는 6개월 단위의 가격조사에서 이러한 가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자동차경제 291호 참조). 또한 그 폭이 모델과 국가에 따라 50%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 10~20%의 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차는 딜러들이 완성차메이커들에 종속되어 가격경쟁이 활발히 전개되지 않으며, 지역제한제(territory system)로 인하여 관할 지역을 뛰어넘는 영업활동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정책안은 형식적으로는 메이커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유통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 과거에는 선별성(selectivity)과 독점성(exclusivity)을 모두 적용할 수 있었던 반면 새로운 정책은 두가지중 하나만을, 그것도 약화된 형태로 채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기서 선별성이란 기술전문성이나 서비스 시설 등 판매망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일정한 전시장, 장비, 시설, 인원 등 투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딜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성이란 취급브랜드와 판매구역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메이커는 선별성에 의거하여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춘 업체와 딜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딜러는 복수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고, 또한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광고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제한제를 채택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슈퍼마켓이나 인터넷 판매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딜러간, 메이커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유통정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복수브랜드 판매 허용조치이다. 이제까지도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벤츠와 스마트, BMW와 미니 등 같은 그룹사의 경우 복수브랜드 활용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어떤 브랜드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같은 쇼룸에서 다른 브랜드차를 동시에 판매할 수는 없으며, 잇달은 판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수브랜드 딜러쉽이 확산될 경우 메이커들의 딜러에 대한 교섭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구가 희소한 지역의 딜러들이 다수 브랜드를 취급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경우는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여 구입차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커들의 브랜드 파워와 품질, 가격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다수브랜드를 취급하는 거대딜러들이 출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복수브랜드 취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안은 메이커들이 복수브랜드 취급 딜러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즉 과거에도 딜러와의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였었는데, 이를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 계약중단사유를 문서화하도록 강제하였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유럽 단일시장 실현을 위한 국별 유통의 활성화이다. 기존에도 유럽내 다른 국가에서 싸게 차량을 구입하여 자국에 와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는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안에서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다른 국가에서 차량을 구입해다 주는 대리인 행위를 합법화하였다. 따라서 지역내 딜러들이나 혹은 전문판매업자가 이러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세전가격이 싼 나라에서 손쉽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었다. 물론 메이커들은 딜러들에게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물량 제한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딜러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광고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 메일을 보낼 수도 있게 된다. 나아가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지점을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제 단일화된 화폐인 유로로 세전가격을 따져서 가장 가격이 싼 딜러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가격비교는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로 가맹 12개국 기준 세그먼트별 주요모델의 세전 최대가격차 추이>

단위 : %

세그먼트
모델명
99.5
99.11
00.5
00.11
01.5
최고가격국
최저가격국

B
오펠 코르사
16.8
19.2
14.3
24.6
37.4
독일
핀란드


포드 피에스타
25.1
22.9
20.1
20.5
16.5
독일
스페인


르노 클리오
19.5
19.9
24.0
23.0
31.3
아일랜드
그리스


뿌조 206
15.3
16.0
18.9
15.4
25.1
독일
그리스

C
VW 골프
33.2
33.2
30.1
32.9
33.1
독일
핀란드


오펠 아스트라
21.0
23.0
28.7
27.6
51.6
독일
핀란드


포드 포커스
18.2
14.1
14.5
18.1
18.6
독일
스페인


르노 메간
16.9
19.4
17.6
18.5
25.8
독일 
그리스

D+E
BMW 318i
17.3
15.1
14.1
13.9
13.4
오스트리아
핀란드


벤츠 C180
10.2
7.6
5.4
7.1
5.8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우디 A4
13.1
15.5
15.5
21.0
13.7
이탈리아
핀란드


포드 몬데오
25.7
25.0
29.8
29.9
22.2
오스트리아
스페인

자료 : FOURIN, 『海外自動車調査月報』, 2001. 9

       http://europa.eu.int/comm/competition/car＿sector/

주 : 1) 조사대상은 25브랜드, 81개 모델, 2001년 5월 시점
<EU 15개국 기준 세그먼트별 주요모델의 세전 최대가격차 추이>

단위 : %

세그먼트
모델명
99.5
99.11
00.5
00.11
01.5
최고가격국
최저가격국

B
오펠 코르사
28.4
37.0
45.7
41.6
40.8
영국
핀란드


포드 피에스타
43.5
45.5
48.5
42.2
38.4
영국
덴마크


르노 클리오
50.9
52.9
55.7
55.3
45.8
영국
덴마크


뿌조 206
42.2
45.0
59.4
52.6
37.4
영국
덴마크

C
VW 골프
53.5
57.3
61.8
41.3
34.2
영국
핀란드


오펠 아스트라
41.3
53.1
63.6
44.6
53.3
영국
핀란드


포드 포커스
49.7
49.4
58.8
48.8
40.0
영국
덴마크


르노 메간
36.5
45.2
43.0
61.6
46.0
영국
덴마크

D+E
BMW 318i
32.9
26.3
35.8
26.9
19.6
영국
덴마크


벤츠 C180
14.5
14.5
7.8
11.6
9.1
영국
스웨덴


아우디 A4
34.2
35.4
39.0
36.8
31.1
영국
덴마크


포드 몬데오
59.4
63.1
45.1
41.5
44.5
영국
덴마크

자료 : 앞 표와 같음.

세 번째로 판매시스템보다 더욱 큰 변화가 애프터서비스에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안에서는 사실상 전용 딜러들이 담당해왔던 메이커들의 지정서비스제도를 완전히 개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딜러들은 자신의 수리 물량을 다른 딜러나 전문수리업자에게 하청을 줄 수 있게 된다. 즉 누구나 차량정비업에 뛰어들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메이커들이 독립 서비스업체에 차량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매뉴얼과 부품, 필요한 훈련 등을 공급해야 한다. 역시 소비자들은 서비스료가 가장 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무상보증수리, 리콜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정서비스업체에서만 취급되도록 허용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존에 메이커들이 딜러들에게 순정부품의 사용을 강제하던 것을 자유화한 것이다. 이는 부품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정비업체들에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기존에 메이커와 딜러들의 주요한 수익원이었던 A/S용 부품 판매가 경쟁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이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반면 부품업체들의 부품유통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자동차유통 정책안은 EC(European Commission) 내의 경쟁제한 및 우월적 지위 남용에 관한 검토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Restrictive Practices and Dominant Positions)에 제출되고, 3월초에 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회와 EC 내 경제사회위원회에도 보내어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후 EC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검토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정책안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여름 휴가 이전에 최종 확정을 하게 된다. 정책안이 확정되면 과거의 예외조치를 개정한 새로운 예외조치(new block exemption)가 금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10년 5월 31일까지 자동차유통시스템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1년간의 유예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하튼 향후 8년간의 유통시스템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는 금년 봄의 여론동향과 토론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본격적인 정책토론을 앞두고 벌써부터 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번 조치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이득 향상을 위하여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메이커들은 딜러 시스템 및 A/S 시스템이 개방될 경우 메이커들의 책임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안전 및 환경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속내는 물론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딜러들에 대한 교섭력이 취약해질 것에 대한 우려이다. 모건 스탠리는 국별 가격차로 인한 마진은 현재 폴크스바겐, 르노, 피아트, BMW, 뿌조 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세전가격이 높은 나라가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위 메이커들의 주요 판매기반이 이들 나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통 정책안에 의하여 서유럽 자동차가격이 하향수렴하게 될 경우 위 메이커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슈레더 총리는 새로운 정책안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슈레더 총리는 폴크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니더작센주 출신이다. 이에 대해 EC의 경쟁위원회 위원장인 마리오 몬티는 정면대응을 피하면서도 정책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딜러들의 경우도 환영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새로운 경쟁정책으로 인하여 메이커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딜러들의 채산성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수브랜드 차를 취급할 수 있는 매장을 갖추고 여러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딜러들은 더욱 대형화되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소규모 딜러들은 서브딜러로 독립성을 상실하던가 독립계 서비스정비업체로 변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GM, 혼다 등 많은 메이커들이 그동안 딜러 대형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외로 유통체제의 격변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는 달리 인터넷 판매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의 경우는 이번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 높은 가격을 감수해오던 영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자동차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판매 역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 IT 업체들의 신사업 구상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업체들의 경우는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유통시스템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복수브랜드 취급 등을 활용하여 기존 딜러망의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로 판매망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아시아업체들 역시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며, 특히 유럽업체들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딜러들에 대한 교섭력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찬성과 반대가 금년 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유통정책안은 다소 약화되기는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럽위원회는 자동차가격의 유럽시장내 통일이 단일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과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대중적으로 통용되어 일물일가 법칙의 작용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조치와 같은 유통정책이 실현될 경우 서유럽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가격경쟁력 및 브랜드 파워가 약한 업체들은 도태의 위협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